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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현대음악제와 현대음악 포럼에 참석하고

 
나    운   영

   

    지난해 3월에 나는 연세 콘서트 콰이어(Yonsei Concert Choir)를 이끌고 Osaka에 갔었다. 그 때 우연히도 

작곡가 마쯔시다 신이치(松下眞⼀)에게 나의 <교향곡 제9번>의 스코어를 보여 주었더니 한참 동안 검토한 끝에 

"이거 올가을에 연주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무슨 행사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일본에서는 해마다 국제 현대음

악제가 Osaka에서 열리는데 금년이 9회째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드디어 10월 13일 나는 국제 현

대음악제에 참석하는 일로 다시 일본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번 여행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

다.

    먼저 국제 현대음악제는 10월 19일, 20일 양일에 걸쳐 오사카에

서 열렸는데 첫날은 관현악의 밤으로서 일본의 도꾸낭아 히데노리

(德永秀則) 작곡  <Orchestra를 위한 신탁스>,  이태리의 달라피콜

라 작곡  <타르티니아나>, <Violin과 Orchestra를 위한 디베르티멘

토>,  체코의 쿠챠라 작곡  <Piano와 Orchestra를 위한 영상> 그리

고 한국의 나의  <교향곡 제9번>이 연주되었다.  연주에는 관현악에 

오사카 필하모니 교향악단, 지휘에는 아사히나 다까시(朝比奈隆), 사

또오고 오따로(佐藤功太)였다.

    둘째 날은 실내악의 밤으로서 독일의 슈톡하우젠 작곡  <콘트

라풍크테 제1번>,  폴란드의 크렌쯔 작곡의 <Concertino>,  일본

의 마쯔시다 신이치(松下眞⼀) 작곡의 <8인의 주자를 위한 실내 

Composition>, 독일의 훔멜 작곡  <목관 5중주곡>,  일본의 미요시

노보루(三善晃) 작곡의  <현악 4중주곡 제2번>이 연주되었다.  연주

에는 역시 오사카 필하모니 교향악단이었다.

    나는 이 국제음악제에 관해서 세 가지 느낀 점이 있다. 첫째는 그

들의 연주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점이다. 즉 아무리 힘든 곡이라도 책임지고 성의껏 연주하는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조금도 곡조를 탓하지 않고 각기 집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작곡자의 요구대로 성의

껏 연주할 뿐만 아니라 작곡자를 존경하고, 작품을 존중하는 그 태도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둘째로 그들의 작품이 각각 개성적이어서 정신없이 남의 나라의 유행을 뒤따르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이다. 즉 소위 전위니 음렬기법이니 톤클라스터 등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수법을 쓰든 간에 아이디어

가 기발하고 음악성이 높은 자기 민족의 음악, 자기 나라의 음악, 자기의 음악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현대음악이 이제는 실험단계에서 한 걸음 벗어나 위대한 창조를 향해 전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

다.

    셋째로 청중의 진지한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교적 적지 않은 청중이었으나 연주가와 더불어 새로

운 음악을 재창조한다는 그 참여 의식을 나는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Tokyo에서  「현대음악 포럼」(강연+음악회+심포지엄)은 10월 4일부터 11월 27일 사이에 23회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나는  「일본의 전통악기와 현대음악」이란 제목으로 시작된 전위 작곡가인 이시이마끼(石井



眞木)의 강연에 이어 , 유아사조오지, 미끼미네루, 마미야요시오(問宮芳生), 이리노요시로(入野義郞)가 각각 5

분 동안 들려준 자기 음악에 대해서 창작 의도라든가 수법에 대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자기의 고민을 털어

놓음으로써 하나의 공동과제를 놓고 모색에 모색을 거듭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그들은 일본의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와의 합주에 있어서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의를 했고 끝으로 청중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곤 했다.

    「국제 현대음악제와 현대음악포럼」에 참석하고 더욱더 뼈저리게 느낀 것은 그들은 작곡가가 위촉을 받고 작

곡하면 즉시 공개연주가 되고 악보가 출판되고 레코드가 나와 널리 보급된다는 점과 일본 작곡계는 국제 문화 

교류 시대에 있어서 이미 수용단계에서 비판단계를 거쳐 창조・수출단계에 접어든 느낌마저 든다는 점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작곡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연주계의 질적인 수준이 매우 높

아져야겠다는 것을 나는 이번에 통감했다. 왜냐하면 같은 <교향곡 제9번>인데도 우리가 연주한 것보다 그들 오

사카 필하모니 교향악단이 연주한 것이 너무나도 진지했기 때문이다.

    형식감, 강렬한 인상—한국의 고악기古樂器를 사용한 나운영 <교향곡 제9번>이 호평을 받게 된 것이 혹시 곡 

자체보다도 연주가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나의 견해가 틀림이 별로 없을 줄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대음악 포럼」에 있어서의 강연제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뷘 아토날악파

                 2. 쇤베르크의 음렬개념의 전개

                 3. 베르그의 음렬기법의 특징

                 4. 베베른

                 5. 스트라빈스키 추도

                 6. 불레즈의 음렬기법에의 공헌

                 7. 50년대, 60년대 -12음음악, 구체음악, 전자음악, 유연성음악 등

                 8. 슈톡하우젠에 있어서의 기법전개

                 9. 일본의 전통악기와 현대음악

               10. 현대음악의 연주가

               11. 음악미학과 언어학

               12. 밖과 안으로 -슈톡하우젠, 유아사조오지

               13. 오늘날의 일본 악단의 상황

               14. 시각음악 -카겔

               15. 톤 클라스터 -펜데레키, 리게티 등

               16. 테이프음악의 기법

               17. 컴퓨터와 음악

               18. 존 케이지의 예술

               19. 도형악보의 의미

               20. 인터 메디아

               21. 앞으로의 음악 -포스트 콘서트의 방향

               22. 현대음악의 제 문제

               23. <심포지엄> Credo -쇤베르크는 바흐인가?

  <1972. 음악연세 제 5호>


